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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DMO 공모’ 3년 연속 선정

입력 2023-02-28 14:45:45, 수정 2023-02-28 14:47:26

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 사회의 여러 관광 관련 기업·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 관광수요 창출

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전경.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1년도 DMO 공모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A등급)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3개 지역만 선정하는 2023년 후속지원 2단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남해 관광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DMO 공모사업에서 ‘지역과 관광객의 연결’이라는 비전을 갖고 남해관광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고객 접점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다
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온라인 전환사업과 함께 기초지자체 최초로 여행분야의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남해 관광의 진흥에 힘써왔

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DMO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남해여행의 구독경제를 도입한 ‘남해 more’ 여행구독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탄탄 남해’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남해 여행의 탄소포인트제를 지역 거버넌스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정 남해의 관광
브랜딩에 앞장 설 계획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문체부 역점사업인 DMO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남해가 전국 DMO사업을 선도하고 지역관

광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중간지원조익임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DMO 플랫폼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지속가능한 관광남해를 만들어 나가
겠다”고 밝혔다.


